
제주 동네책방들이 도서정가제 개악

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. 제주

풀무질 등 도내 55개 동네책방 대표

는 14일 성명에서 도서정가제 폐지

는 책의 다양성을 해칠 것이며 소수

의 독점적 시장장악으로 결국 양질

의 도서는 찾기 힘들어지고 책 가격

에는 거품이 생겨 소비자인 독자에

게도 해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며

현행의 부분도서정가제를 넘어 완

전정가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

소망한다 고 밝혔다.

이들은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완

벽하진 않지만 자본우선의 시장논리

로부터 출판의 다양성을 지키고 동

네책방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

최소한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 고 말

했다. 진선희기자

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매개특성

화사업 기획분야에 선정된 다방(多

方) 프로젝트 두 번째 전시가 이달 17

~28일 제주시 스튜디오126(제주시 용

담로 126, 2층)에서 열린다.

이번 전시는 기획자의 역할에 초

점을 맞췄다. 신진 큐레이터 추수희

가 기획을 맡아 고립의 심연 이란

이름 아래 해요 아랑 작가의 2인전

을 펼쳐놓는다.

고립의 심연 은 코로나19로 인

한 타의적 고립이 가져온 문제점에

서 출발해 그 시간 안에서 나 다

움 을 발견해 가는 여정과 더불어

의식과 무의식이 뒤엉킨 우리의 삶

을 이야기한다. 관람 가능 시간은 오

전 10~오후 5시. 일요일 휴관. 다방 프

로젝트 인스타그램 계정(www.

instagram.com/dabang_project)

참고. 진선희기자

제주문화예술재단 직제 규정 개정으

로 예술인복지센터가 설치되었지만

당분간은 이름뿐인 조직으로 운영될

것으로 보인다. 별도 인력과 재정을

확충해 내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

기 때문이다. 코로나19 사태 속에 예

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

고 복지 지원을 강화할 예술인복지센

터(본보 6월 2일자 8면)가 마침내 수

면 위로 떠올랐으나 관련 조례 개정

등 후속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.

▶내년 첫해 예산 4억5000만원 확

보 목표=예술인복지센터가 명시된

문예재단 직제 규정 개정은 8월 14

일자 인사에 앞서 이사회 의결과 제

주도지사 승인을 거쳐 8월 12일 확

정됐다. 이에 따르면 1실 10팀 1사무

소 TFT로 개편된 문예재단 조직도

에 예술지원팀 소속 기구로 예술인

복지센터를 뒀다.

하지만 문예재단 홈페이지에 뒤늦

게 공개된 조직도엔 예술인복지센터

가 빠져있다. 예술지원팀 직원 업무

로 예술인복지센터가 한 줄 적혀있

을 뿐이다. 당장 정상 운영이 어려운

탓에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모르나

현행 직제 규정엔 엄연히 살아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관련 문예재단 측은 내년 운영

을 목표로 제주도에 사업계획을 제출

한 상태라고 알렸다. 현재 문예재단

은 예술인복지 사업과 관련 제주도

위탁으로 5500만원이 투입되는 예술

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게

거의 전부인데 향후 계획대로 예술인

복지센터 예산 4억5000만원이 확보

되면 창작준비금 지원, 창작 공간 임

대료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.

▶조례상 2년인데 제주도는 5개년

계획=이번 기회에 예술인복지법에

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

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

들여다봐야 한다. 조례엔 복지 증진

사업 추진, 시책 개발, 재원 조달 등

에 관한 사항을 담는 문화예술인복

지증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

고 추진 상황을 제주도의회 해당 상

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

있다. 복지증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

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문화예술복

지증진위원회는 제주도문화예술위원

회가 대행하도록 했다.

그럼에도 제주도는 2014년 조례 제

정 이후 2017~2021년 5개년 계획으

로 복지증진계획을 세웠다. 해당 계

획은 조례에 나온 시기와 맞지 않을

뿐만 아니라 연도별 계획 점검에도

사실상 손을 놓았다. 도문화예술위원

회에 문화예술복지증진위원회 역할을

맡겼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.

이와함께 해당 계획에는 이미 제

주예술인복지센터 설치가 들어있지

만 제주도, 문예재단 모두 관심 밖이

거나 그 내용을 몰랐다. 계획 수립 절

차가 허술했다는 방증이다. 예술인복

지 지원 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

위해 조례상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

있는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는 예

술인복지센터 설치를 포함, 확대 개

정하는 방안 등 실현 가능한 문화예술

인복지증진계획에 뜻을 모아야 한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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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문화가 이슈&현장

마애명(磨崖銘)이란 바위나 벼랑

에 새겨진 명문을 뜻한다. 마애각

(磨崖刻)이라고도 하는데, 예부터

제주의 명소에는 제주목사나 판

관, 현감 등 목민관은 물론 유배인

들이 남긴 수많은 마애명이 전해

온다. 이들 마애명은 본인, 또는

본인과 동행인의 이름을 새기는

제명(題名)이 가장 많다. 한시를

함께 새긴 제영(題詠)도 많아서

조선시대 해당 지역의 경관을 오

늘날 음미할 수 있게 만든다.

제주 전역에 산재한 1910년 이

전 조선시대 마애명은 12장소에

약 150건 정도다. 이를 장소별로

분류하면 ▷한라산 정상(동벽과

북벽)=30여 건(동벽 22건, 북벽 8

건 등) ▷한라산 탐라계곡=4건 ▷

제주시 방선문=약 65건(북면 24

건, 굴내부 14건, 남면 25건, 남면

상류 2건) ▷제주시 용연=약 24건

(동벽 19건, 서벽 5건) ▷제주시

오현단=3건(증주벽립, 광풍대 등)

▷한경면 용수리=1건(절부암) ▷

안덕면 창천리 창고천=1건(임관주

시) ▷안덕면 사계리 산방굴사=시

각 5건(임관주 시 외), 명각 7건

(목사 김몽규 외) ▷서귀포시 색

달동 천제연 폭포=1건(임관주 시)

▷서귀포시 서귀동 천지연 폭포=1

건(목사 홍종우, 군수 채수강) ▷

서귀포시 서귀동 정방폭포=2건(목

사 이양정 외, 목사 홍종우 외) ▷

서귀포시 상효동 영천천(효돈천)=

1건(관나암)이다.

연대 확인이 가능한 한라산 마

애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목

사 윤식(尹植) 일행 10명이 백록

담 동벽에 남긴 것으로 乙丑 五

月 이란 문구가 있다. 윤식 목사

재임 시기는 1744년(영조 20) 9월

부터 이듬해 9월이어서 을축년에

해당되는 1745년 5월 등정한 걸

알 수 있다.

백록담 동벽에는 조관빈(趙觀

彬), 조영순(趙榮順), 조정철(趙

貞喆) 3대에 걸친 명문이 있다.

壬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被

謫登此絶頂 趙榮順 以副修撰言事

被謫繼登此頂 乙亥三月 이라는 마

애명이 그중 하나다. 1732년(영조

8) 조관빈이 한라산을 등정했고

1755년(영조31) 조영순이 등정했

다는 내용인데 조카인 조영순이

나중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. 조

영순의 아들인 조정철은 趙貞□

丁酉以前□□ 被謫庚戌□□ 趙貞

□ 辛未以防□使 繼登絶□ (□은

파손된 글자)을 남겼다. 이를 보면

조정철은 1777년(정조 1)에 전별

검(前別檢)으로 유배되어 1790년

(정조 14) 한라산을 올랐다가

1811년(순조 11) 방어사(防禦使)

시절에 이어서 등정했다.

한라산 북벽에는 김정(金淨)

(제주 유배기 1520년(중종15)~

1521년 10월 사사(賜死)), 이익

(李瀷)(제주 유배기 1618년(광해

10)~1623년(인조1), 최익현(崔益

鉉)(제주 유배기 1873년(고종10)

12월~1875년 봄) 제명이 잇따라

보인다. 나란히 있는 김정 이익 마

애명은 동일인에 의한 서체일 가

능성이 높아 실제 김정이 한라산

에 등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.

방선문에서 연대 확인 가능한

마애명은 38건에 이른다. 이중에

서 1738년 10월~1739년 9월 재임

했던 홍중징 목사는 방선문에 전

해오는 첫 한시인 登瀛丘 (등영

구) 제영을 남겼다. 石竇 然處

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 鸞鶴若飛

來 (석굴은 입을 크게 벌려 있는

데/ 바위엔 무수한 꽃 피었네/ 꽃

사이로 거문고 소리 울리면/ 마치

학이 날아 올 것 같구나)란 시로

1739년(영조 15) 초여름(己未首

夏) 방문했다.

방선문 굴 내부 訪仙門 (신선

이 사는 곳을 방문하는 문)은 각

자와 일시가 미상이다. 오늘날 쓰

이는 방선문은 19세기 이후에 나

온 명칭으로 추정된다.

방선문 남면에는 판관 정동리

일행의 제영이 보인다. 1726년 9

월~1728년 6월 재임했던 정동리는

정미년(1727, 영조 3) 8월 방문했

는데 방선문 마애명 중에서 가장

이른 시기다. 여기엔 月老女 天

巖開大禹斧 (달 스러지니 드러나

는 여와의 하늘/ 물길을 튼 것은

우임금의 도끼) 라는 雙溪石門

(쌍계석문) 제영을 전하고 있다.

기해년(1779, 정조 3) 김영수 일

행의 喚仙臺 (환선대), 제명 미

상인 遇仙臺 (우선대) 등도 신선

사상과 관련된 방선문의 존재를

재고하도록 한다.

제주시 용연에는 제명자 미상의

취병담(翠屛潭)이 있다. 취병담

은 임제의 남명소승 에 처음 등

장하는데 巖留三字 표현으로 보

면 1578년에 이미 각이 있었던 듯

하다. 홍중징 목사는 1739년 여름

에도 이곳을 찾아 취병담 초서를

남겼다. 용연의 또 다른 명칭으로

仙遊潭 (선유담)도 있다. 바로

아래 제명이 있는 이괴 목사가 남

긴 것으로 보인다.

가장 이른 한라산 마애명 1745년 윤식 목사

(5)제주도 마애명

*강의 영상은 한라일보 유튜브 채널(촬

영 편집 박세인 기자)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*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

았습니다.

김정 마애명(왼쪽은 탁본) 이익 마애명(왼쪽은 탁본)

홍기표박사와함께하는 인문역사강의

예술인복지센터 수면 위… 준비 허술

해요의 IMG-201(Everything s fine, dar-

ling) .


